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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생명의 소리가 아름다운 봄날, 여러

사부대중을 모시고 현대불교문학상과

불교문예 신인상 시상식,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기념 시낭송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노래를 즐기는

생활을 했으며, 이러한 노래는 시가

되고 문학이 되었습니다. 특히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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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우리 민족문학의 커다란 줄기

이자 현대문학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모든 언설은 가명

(假名)에 지나지 않고 실상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어가

실상을 표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반대로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마음의

근원과 정토세계를 추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문명의 문제점

해결과 인간이 바라는 정토의 세계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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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신 문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종단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지난 1996년부터 ‘현대불교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작가 개인의 종교와 문학이념을 넘어

수여하는 본 현대불교문학상은 그동안

수십 분의 국내 명망 있는 문학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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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로 내면서, 어느덧 한국문학계의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중견시인 이건청 선생님을

비롯한 시조시인 김월준 선생님,

소설가 윤흥길 선생님, 문학평론가

임헌영 선생님을 수상자로 선정하였

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시는 선생님들의 문학적

공적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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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본 상의 수상을 허락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상의 발전과 권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악산 오현 스님과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시인 이근배 심사위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님들

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애써주신 현대불교

문인협회 수완스님, 혜관스님, 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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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을 비롯한 계간 <불교문예>관계

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